


 1. 시험준비 

○ 목적 
    현재 산란계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 세척시 계란껍질 표면의 세균을 
    살균하기 위하여 40℃정도의 세척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 
    살균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, 세척 물의 온도를 40℃로  
   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.  
    이러한 문제점을 은 이온수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시험 하였다. 

○ 시험방법 
    - 천안에 위치한 에그팜 농장의 계란 세척기에 은이온 활성수기를  
      연결하여 세척 후 3일 보관된 계란, 1일 보관된 계란, 당일 세척한  
      계란의 껍질 표면의 세균 수를 당사의 세균측정기로 측정한다. 



 2. 결과(무세척) 

○ 세척하지 않은 계란의 껍질 표면 세균 수 측정결과 395ATP ~ 802ATP 
    로 측정되었다. 



 2. 결과(은이온수 0.5PPM으로 세척) 

○ 0.5PPM의 은이온수로 세척한 계란 
   의 세균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 
   확인되며, 세척 후 3일 경과 후에도 
   세균의 번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. 



 2. 결과(은이온수 1PPM으로 세척) 

○ 1PPM의 은이온수로 세척한 계란의 세균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 
   확인되며, 세척 후 3일 경과 후에도 세균의 번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. 



 3. 시험결과 

○ 결과 및 고찰 
    시험 결과 낮은 농도(0.5PPM, 1PPM)의 은이온수로 계란 세척 시  
    충분한 살균효과를 볼 수 있었다. 또한 일정시간 경과 후 까지도 
    세균의 번식이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
    농장에서 계란 세척기에 은이온 활성수기를 이용하여 세척한다면 
    살균 문제 및 세척 물의 온도를 40℃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 등을  
   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. 


